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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코트라, 2025 오사카 엑스포 감사원

지적에도 시정조치 안 해”

- 코트라, 지난 1월 ‘오스카 엑스포 한국관’ 감사원 지적 받아

- 8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시정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가 ‘2025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설계용

역 부당처리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 1월 발표한 코트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라가 공모에서 1위

를 차지한 A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용역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부당

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는 A 사무소가 부실한 기본설계도서를 납품하였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대금을 지급했다. 공모 지침과 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면을 납품 승인한 

것이다.

 

 이후 설계용역사의 귀책으로 공사비가 예정 가격을 상회하는 설계도면 납품에 

무상으로 시정 요구를 해야 했으나 해당 설계사와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 심

지어 변경 계약을 통해 추가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설계용역 관련 업무 담당자 4명 중 3명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은 징계규정이 없는 임원으로 승진한 상태라 다

음 인사자료로 활용하라는 통보만 했다. 또한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에 대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

부시갑)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당자 인사조치 및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트라 설명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견해 차이로, 

지난 1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사

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 재심의 청구 이유다.

 박지혜 의원은 “코트라는 수입 예산 중 82.6%가 정부 보조금 형태인 준정부기

관인 만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


